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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10-12 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여호수아 12:7) 

 

‘여호수아서’의 첫 아홉 장에서는 여리고 옆 요단에서부터 가까운 산지의 기브온까지 이르는 좁은 

지역에서 벌어진 가나안 땅 정복을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이 모든 일은 나중에 벤냐민 지파가 

차지한 영토에서 일어났다.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예루살렘 서부와 남부 지역이 이제 

시야에 들어온다. 야호수아 10-11 장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12 장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0-11 장은 여리고, 

아이, 벧엘을 이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남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나안 남부 점령: 기브온을 위하여 싸운 전쟁 (10:1-15)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다음 몸소 적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또 

우박이라는 자연 사건을 통하여 도우시는데, 이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의 칼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된다. 본문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쟁 이야기 한 가운데에 ‘야살’의 책에 있던 노래의 단편이 들어 와 있는데, 드보라의 노래에서 

별들이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듯이(삿 5:20),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2:11) 여기서도 하늘 세력들을 

부리신다. ‘야살’의 책은 사무엘하 1:18 에도 언급되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아마도 

영웅들의 전기나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나 시를 모아 둔 책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아모리 왕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여 도망가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에서 돌과 우박을 쏟아 내리셔서 도망가는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죽게 

했다. 이스라엘은 벧호른 길에서 이들을 추격하였으며, 이들을 무찌르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추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대적을 섬멸할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다.   

 

메롬 전투의 승리와 북부 가나안 정복 (11:1-15)  

남부 가나안의 임금들처럼 북부 가나안의 임금들도 반 이스라엘 동맹을 맺는다. 이 동맹의 수도인 

하솔은 납달리 지파의 땅에 놓여 있다. 엄청난 군인이 동원됨으로써 이 싸움은 결전의 성격을 띠게 

된다. 애굽 사람들처럼 북부 가나안 사람들도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싸운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격하자 적들은 병력을 전혀 출동시킬 수 없었다. 여호수아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 말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적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가장 현대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단강은 그 물길을 따라 두 수역을 지나 결국 한 수역에 흘러든다. 가장 남쪽에 있는 최대 수역은 

사해다. 사해에서 북쪽으로 약 65 마일 거리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으며, 거기서 다시 12 마일 북쪽에 

훌레 호가 있다. 대개는 이 훌레 호를 ‘메롬 물’로 본다. 훌레 호는 요단강 강으로 이어진 세 수역 중 

가장 작은데, 길이 4 마일 너비 반 마일에 불과하다.     

 

온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손에 떨어지다 (11:16-23) 

온 땅이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 왔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산지는 남부 유다 산지와 중부, 북부의 

산지를 포함한다.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가나안 주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아낙 사람들의 산지까지 점령하였다. 아각은 한 때 이스라엘 정탐군들을 공포와 

경악에 빠뜨려 가나안 정복의 첫 시도를 실패하게 한 장본인들이었다. 이들이 멸절됨으로서 가나안 

땅은 마침내 이스라엘 차지가 되었다.    

 

13 장에에 기록된 왕들의 명단은 아직 언급된 바 없었던 지명들도 포함하고 있다. (10 절의 

예루살렘은 다윗에게 비로소 정복된다). 우선 중부 가나안에서 남부로 내려간 다음 16 절부터 

북부로 가면서 이름을 열거한다. 이 가운데 몇몇 왕국은 애굽의 아메토피스 4 세(주전 1375-

1358 년)의 서신에서 애굽의 봉신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성읍 군주들의 권세가 꺾임으로써 가나안 

신들의 권세도 꺾였다.  

 

생각하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나안 

일곱 복속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성읍을 명기하거나 나라나 왕들을 거명하신 적이 없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과 성읍과 왕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